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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일상 속에서 주체적으로 즐기는 문화활동을 의미하며, 개인활동을 넘어 개인과 공동체
의 소통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한다. 생활문화 활동은 삶의 질 제고와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제로도 작동할 수 있다. 최근
에는 문화정책의 중요영역으로 설정되었고, 생활문화 공동체인 동아리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성군 생
활문화 진흥을 위해 동아리 참여자들의 생활 문화활동 만족도와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생활문화 동아리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체수준의 요인은 신체적, 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개별수준에서는 신체적요인인 건강회복
과 체력증진, 환경요인인 시설 및 장소의 청결, 시설 및 장소의 흥미성/접근성/외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아리활동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첫째, 만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인 심리적요인과
사회적요인, 휴식적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두 번째, 동아리활동에 대한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중점개선
영역을 우선순위로 개선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Living culture signifies cultural activities enjoyed by residents in their daily lives and allow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beyond individual activities. 
Living culture activity can also serve as a mechanism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to develop 
communities. Recently, living culture activity  has been established as an important area of cultural 
policy and club activity. Due to this, the living culture communities are drawing much attention.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satisfaction and importance of living culture activities of club participants to
promote the living culture in Hongseong-gun. As a result, factors that on an overall level increase 
satisfaction with living culture club activities have been identified as phys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an individual level, these factors included physical factors such as health recovery, physical 
improvement,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 cleanliness of facilities and locations and 
interesting features/accessibility/appearance of facilities. Firs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 management of psychological factors which are the maintenance reinforcement areas
with both high satisfaction and importance, social factors, and resting factors is necessary. Secondly, this
study suggested that areas of high importance for club activities with low satisfaction should be 
improved as priority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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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인의 삶의 양식을 바꾼 코로나19(Covid 19)
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 등 최근 국민들의 삶
의 양식과 문화생활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일
상에서 문화소비의 능동적 문화주체라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문화예술 관람자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
는 생산자와 매개자로 향유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생활 속 문화활동의 영역이 취미공동체
를 넘어 지역공동체로 분화하고 문화적 다양성 또한 확
대되고 있다[1]. 

삶의 양식 변화에 따른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은 정책 방향의 전환과도 함께한다. 문화기본법
(2013.12.10)은 모든 국민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
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문화가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역문화진흥법제정(2014.01.28.)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정책영역
으로서 생활문화를 제도화했다. 여기에서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
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
‘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
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제7조제1항). 

생활문화 활동이 문화정책의 중요영역으로 설정되었
고 크게 개인 활동과 공동체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에는 생활문화 공동체인 동아리활동이 주목받고 있
다.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은 문화예술 관람뿐만 아니라 
창작과 발표, 교육, 봉사 등을 포함하면서 개인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넘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2]. 활동의 방식에 따라 문화예술교육형, 자발적 예술형, 
커뮤니티 예술형, 마을 만들기형 등 주체와 활동영역, 동
기 등에 따라 다양한 범주로 나눌 수 있다[3] 생활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문화생활을 넘어 공동
체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동아리 특성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참여율이 5년 새 
두배 이상 증가하고, 향후 참여의향이 49%에 이른다. 동
아리 활동은 창의성과 소통능력 등 자아존중감 향상과 
삶의 만족도 증대에 도움이 되며, 타인의 이해와 신뢰형
성을 도와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동아리 활동 참여자들은 개인의 발전
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공헌이나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함

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4].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동아리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고, 활동 네트워크나 기회를 제공
하고 공간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고유의 문화적 특성, 동아리 활동 특성 
등이 반영된 지원 시스템과 동아리의 자생성 향상을 위
해서는 지역별 동아리활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는 홍성지역의 문화향유 저변 확대와 
확산을 위해 동아리 활동 참여자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IPA)을 통해 생활문화 활동 만족도제고를 위한 전략적
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생활문화 활동 개념
생활문화 활동이란 생활 속에서 실행되는 단순 문화예

술 관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창작, 발표, 교육, 봉사 등
을 포함하며 개인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단순 향유가 창
의적 활동으로 전황되고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2]. 생활문화 활동은 언어, 예술, 문학과 
함께 전통, 가치체계, 생활양식 등에 포함된 행위로 다양
한 사람들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고 문화 해독력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5]. 
본 연구에서 생활문화란 소수 전문예술가의 활동이 아닌 
‘일반인 모두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예술 활동’으로, 문화
예술관련 동아리·동호회·1인 예술가와 다양한 주제의 예
술, 역사, 인물, 전통, 교육, 취미활동 등을 포함하는 광
범위한 의미로 정의하였다. 

2.2 생활문화 활동 유형과 특성
과거 지식과 능력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만의 것이었던 

문화예술이 정부 문화정책과 더불어 서울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문예술중심에서 시민생활예술 중심으로 변
화하는 등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사람들이 결
속되고 연결되어지고 있다[6, 7]. 즉, 생활문화 활동은 경
제발전이나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파악하는 도구적 문화
예술이나 문화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예술지
상주의와는 차별화된 개념으로 공동체에 구성된 구성원
의 자아실현과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공동체적 
예술이라 할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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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활동은 구성원들의 예술적 욕구를 채우기 위
해 전문 예술가들과 연계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듦으로 예술
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할뿐만 아니라 더불어 예술인과 아마
추어가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지게 된다. 이
처럼 적극적인 생활문화 활동은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공헌까
지 이어질 수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9, 10]. 생활문화 
활동은 크게 개인활동과 공동체 활동으로 나누어지며, 각
각 생활교류적 문화활동, 예술향유적 문화활동, 자기개발
적 문화활동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생활교류적 
문화활동이란 사회적 교류활동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공동
체, 농촌체험 등의 사회적 문화활동과 전통 교육ㆍ보존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예술향유적 문화활동이란 
전시회, 음악회, 콘서트, 페스티벌, 공연, 독서회, 캠프 등
으로 구분되는 행사참여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개
발적 문화활동이란 기술자격이나 예술 관련 교육과 같은 
개인 취미ㆍ오락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생활문
화 활동은 예술, 기술, 교류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활동
으로 예술장르인 문화, 미술, 음악. 무용, 사진 등의 해당하
는 문화활동이라 할 수 있다[11, 12]. 

또한, 생활문화 활동은 예술가와 주민이 협업하는 활
동 방법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형, 자발적 예술형, 커뮤니
티 예술형, 마을 만들기형으로 범주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문화예술 교육형은  일상적이거나 자발적으
로 주민들이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위한 협력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자발적 
예술형은 주민들의 변화를 위하여 일상적이거나 자발적
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예술 활동을 위한 협력망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커뮤니티 예술형은 주민들이 예술가와 함
께 일상적이거나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변화를 위하여 참
여하는 커뮤니티예술 활동을 위한 협력망이라 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마을 만들기형은 주민들이 일상적이거나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변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마을 만들
기 활동을 위한 협력망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동체들은 주체ㆍ영역ㆍ동기에 따라 다르
게 범주화 될 수 있다[13].

2.3 생활문화 활동 만족도
생활문화 활동 만족도란 일반적인 생활문화 활동 경험

이나 상황에 대하여 개인이 형성하거나 획득되는 긍정적 
인식 또는 주관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
활문화 활동 만족도는 개인의 심리적 영역과 주관이 크
게 차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다[14]. 또한, 생활문화 활동의 구성요소
도 상호 유사한 내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각 활동유
형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분류기준의 다양성으로부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분류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우 상
이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eard & Regheb(1980)[15]이 개발한 
여가활동의 구성요소를 심리적 요인, 교육적 요인, 사회적 
요인, 휴식적 요인,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성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활문화 활동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Psychological) 요인이란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흥미를 
느끼며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시험하게 되면서 성취감 및 
자부심 등을 느끼게 되는 만족이라 할 수 있다[16-18]. 둘
째, 교육적(Educational) 요인이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
고, 호기심 욕구를 충족하여 자신, 타인, 사회, 자신을 둘
러싸고 있는 환경 등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하여 얻게 되는 
만족이라 할 수 있다[17, 19]. 셋째, 사회적(Social) 요인
이란 생활문화 활동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타인 또
는 타 집단과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며 이를 통
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하여 건전
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느끼는 만족이라 할 수 
있다[15, 17]. 넷째, 휴식적(Relaxational) 요인이란 스포
츠나 놀이와 같은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 
긴장과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만족이라 할 수 있다[14, 
21]. 다섯째, 신체적(Physiological) 요인이란 신체피로
회복과 건강유지, 근력강화 및 체력단련 등과 관련된 만족
이라 할 수 있다[15, 16]. 마지막으로 환경적(Aesthetic) 
요인이란 생활문화 활동이 전개되는 물리적 환경의 미적 
상태라 할 수 있다[22].

3. 실증연구

3.1 연구방법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빈

도분석을 활용하였고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
정하기 위해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분
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지역주민의 생
활문화 동아리 활동 만족도와 심리적 요인, 교육적 요인, 
사회적 요인, 휴식적 요인,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간
의 피어슨 적률 상관관계(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를 통해 중요도를 산출하였고, 만족도를 산
출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지역주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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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동아리 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
을 제시하기 위해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2 연구과제 및 절차
지역주민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 만족도와 심리적 요

인, 교육적 요인, 사회적 요인, 휴식적 요인, 신체적 요
인, 환경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통해 
첫째, 유지/강화 영역, 둘째 지속관리 영역, 셋째 점진 개
선 영역, 넷째 중점 개선 영역을 검토한 후에 지역주민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실증분석 결과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

성 126명(34.4%), 여성 240명(65.6%)으로 남성에 비해
서 여성이 많았고, 연령은 20대 52명(14.2%), 30대 66
명(18.0%), 40대 74명(20.2%), 50대 114명(31.1%), 60
대 58명(15.8%), 70대 이상 2명(0.5%)으로 50대가 가장 
많았고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하였다. 

4.2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
지역주민 생활문화 동아리활동인 심리적 요인, 교육적 

요인, 사회적 요인, 휴식적 요인,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
인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와 Bartlett의 검
정결과 Kaiser-Meyer-Olkin 측도 값이 0.95로 0.8보
다 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근사 카이제곱 값
(χ2)이 5333.40, 자유도 190, 유의확률(p값)이 0.000으
로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따라서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한 표
본이 충분함을 알 수 있다. 지역주민 생활문화 동아리활
동 측정요인의 경우 심리적 요인, 교육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신체적 요인 3개 문항씩 휴식적 요인과 환경적 요
인 4개 문항씩 묶여 총 6개의 요인으로 묶였고, % 누적
분산 총합이 85.40으로 85.40%의 설명력을 보였기 때
문에 타당성이 충족됨을 알 수 있다. 심리적 요인 측정항
목의 Cronbach의 알파 값이 0.90, 교육적 요인 0.88, 
사회적 요인 0.92, 휴식적 요인 0.90, 신체적 요인 0.91, 

환경적 요인 0.95로 0.7을 초과하여 신뢰성이 검정됨을 
알 수 있다(Nunnally & Bernstein, 1994). 

4.3 지역주민 생활문화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한 
    분석결과

4.3.1 전체수준 지역주민 생활문화 동아리활동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한 방법
지역수준 생활문화 동아리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첫째,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되는 요인은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휴식적 요인으로 나타났고, 둘째 지
속관리 영역은 없었으며 셋째, 지역수준 생활문화 동아
리활동 영역 중에서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기 때
문에 점진 개선해야 할 영역에 해당되는 요인은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났고, 넷째 중점 개선해야 할 
영역에 해당되는 요인은 교육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Items
X-axis Y-axis IPA Analysis

ResultsPerformance Importance
Psychologic

al factor 4.18(+) 0.57(+) ①Maintenance/Reinfor
cement area

Educational 
factor 3.97(-) 0.54(+) ②Focus area of 

improvement
Social 
factor 4.09(+) 0.51(+) ①Maintenance/Reinfor

cement area

Resting 
factor 4.01(+) 0.53(+) ①Maintenance/Reinfor

cement area
Physical 
factor 3.86(-) 0.42(-) ③Gradual improvement 

area

Environmen
t factor 3.94(-) 0.44(-) ③Gradual improvement 

area
All 4.01 0.50

※ ① Maintenance/Reinforcement area: High(+), Low(+)
  ② Focus area of improvement : High(+), Low(-)
  ③ Gradual improvement area : Low(-), Low(-)
  ④ Continual management area : Low(-), High(+)
Fig. 1. Results of IPA analysis to revitalize local 

residents' -living culture club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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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chological factor Mark
A1 Interest ①

A2 Self-esteem ①
A3 Sense of accomplishment ①

- Educational factor 
B1 Acquisition of knowledge ②

B2 Novelty ②
B3 Understanding/Consideration ①

- Social factor

C1 Social interaction ①
C2 Maintaining human relationship ①

C3 Neighborliness ①
- Resting factor

D1 Emotional stability ①
D2 Rest ①

D3 Stress relief ④
D4 Spare time ②

- Physical factor 
E1 Health recovery ③

E2 Improvement of physical strength ③
E3 Revitalization ④

- Environment factor
F1 Cleanliness of facilities and locations ③

F2 Interesting features of facilities and locations ③
F3 Accessibility of facilities and locations ③

F4 Appearance of facilities and locations ③

Fig. 2. Results of IPA analysis to revitalize local 
-residents' living culture club activities at 
individual level

4.3.2 개별수준 지역주민 생활문화 동아리활동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한 방법
지역주민 생활문화 동아리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별수준의 항목은 첫째,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
되는 요인은 심리적 요인인 흥미성, 자부심, 성취감이고 
교육적 요인인 이해심/배려심, 사회적 요인인 사회적 교
류, 인간관계 유지, 친절성, 휴식적 요인인 정서적 안정
과 휴식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속 관리해야 할 영역에 
해당되는 요인은 휴식적 요인인 스트레스 해소와 신체적 
요인인 활력회복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수민 생활문
화 동아리활동 영역 중에서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점진 개선해야 할 영역에 해당되는 요인은 
신체적 요인인 건강회복과 체력증진이고, 환경적 요인인 
시설 및 장소의 청결, 시설 및 장소의 흥미성, 시설 및 장
소의 접근성, 시설 및 장소의 외관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점 개선해야 할 영역에 해당되는 요인은 교육적 요인
인 지식습득과 신기성이고, 휴식적 요인인 시간적 여유
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 생활문화 동아리활동 만족도
와 심리적 요인, 교육적 요인, 사회적 요인, 휴식적 요인,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생활문화 동아리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생활문화 동아리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체
수준의 요인은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났고, 
개별수준에서는 신체적 요인인 건강회복과 체력증진이
고, 환경적 요인인 시설 및 장소의 청결, 시설 및 장소의 
흥미성, 시설 및 장소의 접근성, 시설 및 장소의 외관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상승
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신체적 요인 중에서도 건강회
복과 체력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적 요인인 
청결, 흥미성, 접근성과 외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
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생활문화 동아리활동의 개념화 및 
다양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는데 학문적 시사
점을 제기하였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유
지/강화 영역에 포함된 요인들에 대하여 지속해서 관리
를 철저히 하고 생활문화 동아리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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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활용하여 참여율을 높이면서 만족도를 더욱 끌어내
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
과 중점 개선 영역에 포함된 요인들에 대하여 더욱 신경
을 쓰고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 및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강사 
및 관계자 양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활동 프로그램을 제
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만족도를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 점진 개선 영
역에 포함된 요인들에 대하여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요인들부터 개선한 뒤 점진적으로 개선 및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 지속
관리 영역에 포함된 요인들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이 요
인들에 대해 과도하게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를 확인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타 요인들에 대해 더욱 
집중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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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학석사)

• 2016년 8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
학원 공연예술학과(예술경영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예술기획, 예술경영, 예술교육

안 성 식(Sung-Sik Ahn)                [종신회원]

• 2003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7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09년 4월 ~ 현재 : 경희사이버
대학교 외식조리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경영전략, 마케팅, 마케팅리서치


